
잔여지 매수(201806 의견표명)

민원번호 2ba-ㅇㅇㅇㅇ-ㅇㅇㅇㅇㅇㅇ

1. 신청 원인

피신청인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(이하‘관계기관’이라 한다)이 시행하는 구미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

로(구포~덕산1)건설공사(이하‘이 민원 공사’라 한다)에 편입되고 남은 신청인 소유의 경북 구미시 

ㅇㅇ동 1ㅇㅇ-21 답 503㎡(이하‘이 민원 잔여지’라 한다)는 면적이 작고 부정형이며, 진출입이 곤란

하여 종래의 목적인 답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니 매수해 달라.

2. 피신청인의 주장

이 민원 잔여지는 면적이 330㎡ 이상으로 농기계의 회전이 곤란할 만큼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

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고, 전체 토지의 면적 대비 이 민원 잔여지의 

면적이 25%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이 불가하다.

3. 사실 관계

가. 이 민원 공사는 2010. 12. 31.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-707호로 도로구역결정(변경) 

고시되어 2019. 5. 31.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이다. 한편, 토지보상은 피신청인이, 도로공사는 관계

기관이 담당하고 있다.

나. 이 민원 잔여지는 당초 면적이1,758㎡(이하‘이 민원 원토지’라 한다)이었으나, 이 민원 공사에 

1,255㎡(이중53㎡는 별도의 잔여지로 피신청인이 매수할 예정, 편입비율: 71.4%)와 이 민원 잔여지

의 진출입로가 편입되어 현재와 같이503㎡(잔여비율: 28.6%)가 남게 되었다.

다. 또한, 이 민원 잔여지는 길쭉한 타원 모양의 부정형으로 최대 길이는 약54m이고, 최대 폭은 약

17m이며, 당초한 면이 왕복 2차로인 천생산공원 진입도로에 접해 있어 이 도로를 통해 진출입하였다.

라. 피신청인과 관계기관이 제출한 설계도면 등에 따르면, 이 민원 공사로 인해 이 민원 잔여지 인

근에 ㅇㅇ산공원 진입도로와 구평I.C 진입도로가 교차하는 4지형 평면교차로가 설치될 예정이고, 이 

민원 잔여지로의 진출입을 위한 별도의 진출입로는 설계도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.

마. 위원회 실지방문조사에 따르면,이 민원 잔여지는 이 민원 공사로 신설되거나높이가 상향되는 구

평I.C진입도로와 천생산공원 진입도로보다 약1.0m,주변 토지보다 약1.5m낮게 위치해 있으며, 이 민

원 잔여지상에는 비닐하우스 1개동이 설치되어 있다.



바. 이 민원 공사의 감리단과 시공사는 이 민원 잔여지로의 진출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약300㎡

의 토지(보상비용:약150,000,000원)를 추가 보상하여야 하고, 진출입로 설치비는 약100,000,000원 

정도라고 하고 있다. 한편, 이 민원 잔여지의 보상비는 약225,000,000원이다.

4. 판단

가.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(이하‘토지보상법’이라한다) 제74조 제

1항은 “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

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

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

용을 청구할수 있다.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, 

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.”라고 하고 있다.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은“법 제74

조제1항에 따라 잔여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

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 또는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. 1. (…) 2. 

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

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3.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 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

불가능하게 된 경우4.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이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

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”라고 하고 있다.

나. 법원은 “잔여지의 수용 요건으로서’ 종래의 목적‘이라 함은 수용재결 당시에 잔여지가 현실적으

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를 의미하고, ‘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’라 함은 물리적으로 

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 사회적,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, 즉 

절대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한

다고 할 것이다.”라고 판시(대법원 2005.1.28. 선고  2002두4679 판결)하였다.

다.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,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잔여지의 면적이 넓어 영

농이 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기 곤란한바, 이 민원 잔여지는 매수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

대, 당초 이 민원 잔여지는 ㅇㅇ산 진입도로와 접해 있어 자유로이 진출입할 수 있었으나, 도로와 

접해 있는 토지 및 기존 진출입로가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되었고,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잔여지의 진출

입로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, 이 민원 잔여지와 연접하여 4지 평면교차로가 설치될 예정

이고, 교차로 및 교차로 영향권에서는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「도로와 다른 시

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」제6조에 따라 위4지 평명교차로 인근에서는 이 민원 잔여지로의 진출입로 

설치가 불가능하므로 이 민원 잔여지는 이 민원 공사로 인해 교통이 두절 되었다 할 것인 점, 이 민

원 잔여지로의 진출입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약300㎡정도의 토지를 추가 매수(보상비 약



150,000,000원)하여야 하고,성토와 포장 및 배수로 등 별도의 공사(공사비 약100,000,000원)를 시

행하여야 하는바, 이 민원 잔여지로의 진출입로 설치비용(보상비와 공사비)이 이 민원 잔여지의 보

상비용(약225,000,000원)

보다 클 것으로 보이는 점, 설혹 진출입로를 설치한다 할지라도 구평I.C진입도로와 ㅇㅇ산공원 진입

도로가 이 민원 잔여지보다 높게 건설되고, 주변 토지 또한 이 민원 잔여지보다 높게 위치해 있으므

로, 이 민원 잔여지는 움푹 파인 저지대의 농지가 될 것을 보이고, 배수 불량 등으로 영농에 어려움

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, 배수 불량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약1.5m정도를 성토해야 하고 이 

경우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 민원 잔여지는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었다 할 것

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, 피신청인은 이 민원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하는 

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.

5. 결 론

그러므로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｢부

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｣ 제46조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

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
